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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이라크 블랙리스트 “고민”
유전 개발사업 입찰 여전히 불투명 … 강영원 사장 해결 위해 분주

석유공사가 이라크 유전 입찰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희망대로 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한국과 이라크는 4월28일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이라는 낭보를 전했지만, 석유공사의 블랙리스

트 탈피라는 희소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와 광구 5곳 개발사업 참여에 관해 수의계약 체결함에 따라 이라크 중

앙정부의 괘씸죄를 사는 바람에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 개발사업 입찰에 응찰할 기회를 아예 잃게 됐다.

이에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방

한기간 동안 4차례나 식사자리를 함께 할 계획으로, 27일에도 이미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최고위 인사와 밀착 동행하면서 블랙리스트 해제라는

민원을 풀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 총리 측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삼가한 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도 2011년 1월 이라크 4차 유전 입찰에 석유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지경부는 석유공사 대신 가스공사가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유전 개발사업과 운영능력 경

험 등을 고려할 때 석유공사만이 매장량 20억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1-3차 이라크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현재 4개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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